
가끔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

어느 누구도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. 자신의 공허함과 만나야 한다. 
그걸 안고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한다.
그렇다. 외로움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, 그것을 이겨내면서 인생은 더
욱 성숙해지고 깊어진다.
외로움이 찾아들면 외로워하라. 그 외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외로워하라.
그렇게 하다 보면 외로움도 친구가 되고, 자신을 이기는 ‘힘’이 된다.


